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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츠하이머 병에서 혈장 단백질 인자(FXII)-유도 접촉 시스템 활성화 

 알츠하이머 병(AD)은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질병 유발에 기여하는 β-아밀로이드 펩티드

(Aβ)의 축적을 특징으로 함. 많은 연구결과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AD에서의 염

증을 보여줌 

 

 미국 록펠러 대학 Sidney Strickland 박사 연구팀은 순환하는 Aβ가 플라즈마 접촉 활성화 

시스템(Plasma contact activation system)을 통해 AD에서 염증을 개시하는지를 연구함 

 

 이 단백질 분해 과정은 혈장 단백질 인자 XII(FXII)의 활성화, 칼리크레인-매개 고분자량 키

니노겐(HK) 절단(Cleavage) 및 염증매개물질 브라디키닌 방출에 의해 개시되며, Aβ가 in 

vitro에서 FXII-의존 HK 절단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절단된 HK 증가는 AD 환

자의 뇌척수액에서 발견됨. 연구팀은 AD 환자의 혈장에서 FXII의 활성화, 칼리크레인 활

성화 및 절단된 HK가 증가함을 보여줌. 접촉 시스템 활성화 증가는 AD 쥐 모델 혈장 및 

Aβ42를 주입한 야생형 쥐 혈장에서도 발견이 됨 

 

 이러한 연구결과는 Aβ42 매개 접촉 시스템 활성화가 AD 순환에서 일어날 수 있고, AD에 

대한 새로운 병원성 메커니즘, 진단 검사 및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줌 

www.pnas.org/cgi/doi/10.1073
/pnas.1423764112 

Activation of the FXIIa-driven contact 
system in AD patient pl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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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 연구진, 8년 추적 연구 통해 PAH와 ADHD의 연관성 밝혀 

   우리 아이 ADHD 원인은 임신부 때 마신 미세먼지? 

 임신 중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아이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우울증 같은 신경질환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브래들리 피터슨 미국 컬럼비아대 아동환경건강센터 교수팀은 임신 말기 무렵 대기 중에 포함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에 노출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정신과 행동 발달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의학학술지 ‘JAMA 정신의학’ 25일자에 게재 

 

 PAH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담배 연기, 가정용 난방 등 일상 환경에서도 쉽게 발생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음 

 

 연구진은 뉴욕에 거주하는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출산부터 평균 8세까지 주기적으로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진행함. 그 결과 임신 중 

PAH에 노출되면 아이의 신경발달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 PAH에 노출된 산모의 아이는 자뇌 백색질의 표면 넓이가 현저히 감소

함. 구체적으로 3세 경엔 발달 지체를 보였고, 5세 경엔 언어지능 장애를 보였으며, 7세 경에는 아이에게 우울증 증세가 나타남 

 

 MRI 검사결과, 연구팀은 다른 뇌 영역과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좌뇌의 백색질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함. 백색질이 소실되면 지적발달이 

저하될 뿐 아니라 ADHD나 공격적 성향을 유발하기도 함 

 

 특히 5세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부분과 연관된 뇌 전두엽의 백색질 손상이 두드러짐 

 

 피터슨 교수는 “실험 참가자의 소득이나, 교육환경 등이 다양하지 않아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PAH는 가정, 회사 등 어디에나 포함돼 있

기 때문에 임신부의 경우 유의해야 할 것”이라 말함 
 

                                                                                                                                                              출처: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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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최초 초음파 이용 '뇌 촉감 기능조절' 확인  
      인천성모병원 정용안 교수, "다양한 분야 응용가능할 것"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외부 자극 없이 초음파를 뇌에 쏴서 손 같은 특정 신체부위에 촉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원내 핵의학과 정용안 교수팀이 하버드대학교 브링엄여성병원 영상의학과 이원혜·유승식 교수팀과 공동으로 이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23일 밝힘 

 

 연구팀에 따르면 인체에 무해한 250Khz의 저강도 집중 초음파(FUS·Focused ultrasound)를 감각을 담당하는 뇌의 특정 부위에 준 결과 손에서 저림, 

가려움 같은 촉감이 확인됨 

 

 이 연구결과는 뇌의 특정 부위가 어떤 감각을 담당하고, 또 그 부위를 자극해 감각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게 연구팀의 분석 

 

 이 기술이 상용화 되면 만성통증처럼 치료가 힘든 질병과 관련된 뇌 부위를 찾아 초음파 자극을 줘서 수술 없이 치료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됨 

 

 이 연구결과는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온라인판에 게재 

                                                                                                                                                                 출처: 아시아경제 

SCIENTIFIC REPORTS  
5 : 8743 DOI: 10.1038/srep0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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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브리프]2015년 제01호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 발표 출처: KISTEP 
 

  ’13년 논문발표 상위 10개 국가는 10위(’12년 한국→’13년 호주)를 제외하고 전년과 순위를 동일하게 유지 

        ※ 우리나라는 ’13년 12위(51,051편)로 전년대비 두 단계 하락하였으며 11위는 인도(51,660편) 

 
 ’13년 논문수 상위 10개 국가와 우리나라 현황 

 



6 

 우리나라는 22개 분야 중 10개 분야에서 세계 상위 10위권 수준이며 22개 분야 모두에서 20위권에 속함 

 분야별 우리나라 논문수 및 순위 변화 

1. [K-브리프]2015년 제01호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 발표 출처: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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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왓슨·시냅스 칩으로 ‘인공두뇌’ 완성 글로벌 기업 전략·IBM 

         내용 중 일부, 출처: 머니투데이 뉴스 

 왓슨(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의 세계 확산 전략과 더불어 눈에 띄는 IBM의 또 하나의 행보는 ‘시냅스(SyNAPSE)’ 칩 개발임. 지난해 8월 IBM은 인

간의 뇌 구조를 닮은 시냅스 칩을 발표하며 인공지능과 뉴로 네트워크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힘. 인텔과 퀄컴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

만 공장 생산이 가능한 형태로 칩을 만든 건 IBM이 처음. 시냅스 칩은 인간의 두뇌처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100만 개의 뉴런과 2억 5600만 개

의 시냅스로 초당 460억 번의 시냅틱(각 시냅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활동)이 가능함 

 

 
 우표 크기에 불과한 이 칩은 보청기 배터리 수준의 

전력으로 작동함. 이 칩들을 타일 구조로 배치할 

경우 칩들이 서로 연결돼 인간 두뇌의 대뇌피질처

럼 서로 소통하며 확장 가능한 뉴로모픽 시스템을 

가능하게 함. IBM은 시냅스 칩을 계속 연결해 인간

의 뇌 성능에 도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음 

 

 IBM은 왓슨이 인간의 좌뇌(수리, 연산 등)에 해당

하는 인지 컴퓨팅이라면, 시냅스 칩은 인간의 우뇌

(감각, 인지 등)형 능력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음. 

딥러닝으로 점화된 인공지능 격전지에서 인간의 

좌뇌와 우뇌를 닮은 프로세서 개발능력을 가진 

IBM의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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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 커진 10조 치매 치료 시장…대웅제약 등 개발 '가속도‘ 
      미국업체, 초기 임상 성공…2019년 상용화 목표 
      메디포스트·동아쏘시오 등 국내서도 신약 개발 '박차'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아이덱이 최근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임상 1상시험에 성공했다

는 소식에 세계 치매 치료제 시장이 들썩이고 있음. 약효와 안전성까지 검증하는 임상 3상시험

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세계 최초로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만으로도 관련 업계가 

흥분하고 있음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세계 치매 환자 3600여만명(2010년 기준)의 60~80%가 앓고 있는 병. 국

내에서는 대웅제약 메디포스트 동아쏘시오홀딩스 등이 치매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음 

 

 바이오젠아이덱이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맙’은 치매의 주요 원인인 독

성 단백질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166명을 대상으로 

54주 동안 임상 1상시험을 진행한 결과임 

 
 아두카누맙은 증상을 늦추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치매 원인 물질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 아리셉트(에자이) 엑셀론(노바티스) 

등 기존 치료제는 뇌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에 그침. 뇌세포가 적거나 아예 사라지면 치료제가 약효를 발휘하지 못함 

 

 이재홍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 3상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아두카누맙이 상용화되면 처음으

로 직접 치매를 치료하는 의약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바이오젠아이덱은 2019년 아두카누맙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목표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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